
기후변화무임승차끝났다!
한국을비롯한일부신흥공업국들이기후변화대응에무임승차하고있다.
영국 <가디언>은 2008년말인터넷판기사에서신흥공업국들도기후변화와관련적극적으로행동에나서야한
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타이완, 말레이지아, 이스라엘, 중동 산유국의 일부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을당연히줄여야하는데도불구하고감축목표조차세우지않고있다고비난했다.
한국은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일본을넘어섰는데도불구하고일본이설정한감축목표를모른척하고있다
며 1996년 부자나라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서도가난한나라들틈에끼여편하게살고
있다고비꼬았다.
가난하지도않고선진국보다많은양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고있으면서도기후변화대응에는무임승차하고있
다면서돈자랑을하지말던지더이상후진국행세를하지말던지선택해야한다는논조이다.
타이완역시이산화탄소배출량이근 30년사이에 100% 증가하고 1인당배출량은유럽국가들을넘어섰으며,
말레이는 4배증가하고영국을넘어선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한국은대기의온실가스농도가지구평균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돼문제가되고있다. 
기상청산하기후변화감시센터에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한반도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를측정한
결과 연평균 370.7ppm(100만분의 1)에서 391.4ppm으로 10년 사이 20.7ppm 가량 증가한 반면, 지구
전체적으로는연평균 367.6ppm에서 384.9ppm으로 17.3ppm 늘어나는데그쳤다.
1999년지구평균값보다 3.1ppm 높았던한반도대기의농도는꾸준히높아져 2005년 8.4ppm으로정점을
찍은뒤하락세로돌아섰지만여전히지구평균보다 6.5ppm 높아지속적감시가요구된다는것이다.
이산화탄소와 함께대표적온실가스인 메탄(CH4)의 대기 중 농도도 10년간 매년 1.9ppb(10억분의 1)씩 꾸
준히짙어진것으로조사됐는데, 2007년당시관측된한반도대기의메탄농도는연평균 1892ppb로지구평
균(1812ppb)보다 80ppb 가량높았다.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만2000배에 달하는 육불화황(SF6)의 2008년 연평균 농도는
7.8ppt(1조분의 1)로 지구 평균인 6.5ppt보다 1.3ppt 가량 높았던 반면, 역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증
가율및농도는지구평균과큰차이가없었다.
한반도의온실가스농도가높다는것은 2013년부터시행될것으로보이는포스트교토의정서체제에서온실가
스감축을회피하려는그어떠한노력도성공하기힘들다는것을증명해주는증거가되고있다.
더군다나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은 물론 관련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량을의무적으로신고토록정책을바꾸어비빌언덕조차사라진상태이다.
미국 EPA는 지구온난화의주범으로지목되고있는온실가스를배출하는 1만3000개 설비에대해온실가스배
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책을 제시했는데, 직접적으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연
소때온실가스를배출하는연료나화학제품을생산·수입하는곳들이모두포함돼있다.
미국은정유, 화학, 자동차, 발전, 광산등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85-90%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있다.
문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얼마만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점이다.
특히, 에너지사용량을획기적으로감축하지않고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할수없는것으로알려져에너
지사용량이지나치게많고효율성또한크게떨어지는국내기업들에게마땅한대응방안이없다는문제가지적
되고있다.
구조조정을실시하면서 3R 전략을도입할것을요구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석유화학을비롯한화학기업들이구조조정을도외시한채미적거리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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